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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4월 29일                                           대통령 발언록

제2건국위 결과 보고회의

국민의 정부가 추구하고 했던 시대 가치를 반드시 붙들고 성취해 나갈 것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제2건국위원으로 활동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 김상하 위원장의 건의를 수용합니다. 그러나 여러

분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낯익은 얼굴들이 제2건국 운동 

이전부터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위해 노력해 왔고 그를 통해 여러분은 역

시 지금도 우리가 이어가야 할 시대적 과제를 이어가실 분이기에 작별 인

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되고 나니 더욱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실패한 정부

로 규정되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저는 결코 실패한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

습니다. 그러나 저를 돕고 있는 사람들조차 실패한 정부로 단정하고 뭔가 

차별화 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

다. 

국민의 정부가 태어나야 할 시대보다 조금 늦게 태어나서 할 일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가 큰일을 한 것으로 평가를 받더라도 지

금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2건국운동도 역사에 족적을 남

기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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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2건국운동을 넙죽 받아서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기에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했

던 가치는 제가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권을 잡겠다고 뛰어다니던 시

기는 세계사의 조류가 냉전에서 화해와 평화의 시기로 이전하던 시기였습

니다. 경제적으로 세계화 물결이 밀어닥쳤습니다. 생산과 소비의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문명사적 이전이 이뤄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과거의 사고와 행동방식을 고치고 청산이라는 요청을 받았습니

다. 그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 시대라고 생각하고 그 분을 

도와왔고, 정권을 잡은 뒤에도 열심히 도왔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대립과 투쟁의 시대였습니다. 친일과 항일의 대립이 있었고, 

지우기 어려운 감정과 적대의 골이 있었습니다. 해방이후에는 좌익과 우익

으로 반목을 거듭하고 투쟁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 이후는 독재와 반독

재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투쟁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대화

의 타협보다 대립과 투쟁의 시대를 겪어왔습니다. 이제 민주주의가 승리하

고 의회정치가 본격화 하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새로운 정치가 열릴 것입

니다. 

그러기 위해 권력이 아니라 원칙, 술수가 아니라 신뢰가 기초되고 정부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게임 룰이 지배하

는 그 사회의 중앙과 주류에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자율화, 분권화 하는 

게 필요한 시기에 국민의 정부와 김대중 대통령은 이를 감당 할 수 있는 

국민 의식의 대전환을 위해 제2건국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이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국민의 정부와 단절을 얘기하고 싶지 않고 국민의 정부가 추구하고 



- 3 -

했던 시대 가치를 반드시 붙들고 성취해 나갈 것입니다. 못한 게 있다면 

성취해 낼 것입니다. 제2건국운동을 제가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틀 자체는 함께 하기 어려운 것 같

습니다. 국민에게 보다 친숙한 형태로 여러분이 못 다한 제2건국 운동을 

제가 지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사회가 정보화 시대로, 지식기반 사회

로 가는 과정에서 그러기 위해 제2건국운동을 추진했습니다. 대화와 타협

의 시대, 원칙과 신뢰, 이런 기본적인 정신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생각입니다. 계속 도와주십시오. 잘못이 있으면 

지적하고 꾸짖어 주십시오. 이 형태를 그대로 가지 못하는 섭섭함도 잊어

주시고 참여정부가 하는 일 협조 해 주십시오. 

 


